
축   전

  김영미 대장님,

  1186.5㎞ 남극대륙 완주와 남극점 도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장님께서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어떠한 지원이나 보급도 없이 단독으로 남극점을 정복하며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51일간 무거운 썰매를 끌고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남극대륙을 완주한 집념과 투혼은 온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성취는 산에 대한 경외와 

순수한 도전정신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님의 

열정과 투지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대장님이 걸어나갈 멋진 도전과 탐험의 길을 

응원합니다. 자연의 낭만과 감동을 느끼며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산악인이자 탐험가로서 오래 빛나는 거성이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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